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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워싱톤 지역의 많은 한글학교들도 개강을 시작하였다. 이들 한글 학교들은 그동안 

이곳 이민 사회에서 2 세 자녀들의 한글 교육과 한국의 역사, 문화등의 교육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미국인들의 한국어,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커지면서 주미 대사관의 지원으로 

일부 한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성인반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메릴랜드대학에서도 한인 2 세 대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한국 방문 수업등에 참여하는 등, 모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한글과 한국에 대한 관심과 공부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각자 사연은 다르겠으나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아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전에 이 컬럼을 통하여 우리 2 세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로써 한글 

교육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준다는 것,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부모들 자신에게도 

중요하다는 것, 자녀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가족간의 화목에 이바지 한다는 것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고급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바야흐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함으로써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톤 지역에서 아직도 한인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매우 많다는 것은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이라든가 토요일의 다른 

과외활동, 부모의 직장 일등 각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많이 있겠으나 교육열이라면 세계 1 등인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한글과 한국 문화 교육에는 인식이 부족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자녀들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러기 가족이라고 불리면서도 멀리 미국땅에 

와서 자녀 교육의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말이야 집에서 대충 대충 

알아들으면 되었지 등록금 까지 내어 가면서 바쁜데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사람은 배울 때가 있는 것이고 무언가를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야 그 효과도 크고 나중에 발전도 기대할 

수가 있다. 실제로 한글 교육은 말하고 듣기도 중요하지만 문법에 맞게 쓰는 것과 읽는 것, 그리고 이에 

관계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 공부할 때 글속에 녹아들어 있는 

미국과 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한국인 

부모가 체계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한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현실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부모의 한국어를 대충 알아듣는다고 자녀들이 한국어, 한글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대충 대충 영어로 미국인들과 의사 소통이 된다고 해서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제대로 된 한국어, 한글 교육은 한글 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은 한글과 한국 문화, 역사에 관한 한 문맹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자녀를 모국어의 문맹자로 만들어서는 안될 노릇이다. 

 



요즈음 경제적으로 여러가지가 어렵지만 자녀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때를 놓치지 

말고 부모님들이 시켜야 한다. 또한 부모님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자모회를 통해 자녀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한 학기 등록금이 대개 200 불 안팎인데 이는 다른 곳에서 조금만 

절약하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 못살던 시절에 먹을 것이 모자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 보냈던 옛날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다시 워싱톤에서도 크게 부활하기를 바라며 부모님들은 

이번주 부터라도 꼭 자녀들을 가까운 한글 학교에 데리고 가서 등록시키시기 바란다.  (2009 년 2 월 

한국일보 기고문) 


